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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asic Income Canada Network) 

 

BIYN 의 2014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참가기 (1) “몬트리올, 갈 수 있을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온, 스밀라 

 

기본소득 운동과 국제 네트워킹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라는 단체가 있다. 1986 년 유럽의 네트워크로 출범한 이 

단체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국제대회를 조직하며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운동을 연결하는 일을 해왔다. 2004 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10 차 총회를 

계기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확장한다. 비유럽인 회원이 

많아지고, 호주와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유사한 네트워크들이 생겨난 

까닭이었다. 한국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2010 년, 17 번째 가맹국으로 인준을 받았다. 

기본소득 운동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셈이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asic Income Youth Network, BIYN)도 2012 년 런칭 당시부터 

국제 연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지구적 빈곤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전지구적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차치하고라도, 국내에 기본소득 의제를 추동할 정치 세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상호참조가 가능한 국제활동을 통해 국내 기본소득 운동의 활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제임스 퍼거슨 방한 기념: 남아공과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간담회, <스웨덴 복지모델의 한계와 기본소득:Annika Lillemets, 스웨덴 녹색당> 강연회,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등의 행사를 공동주최해오다가  2013 년 말에 '국제교류팀'을 

꾸려,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본소득 이슈를 체크하고, 번역해야 할 내용은 ‘기본소득 

뉴스'를 통해 전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해외의 

젊은 활동가들과도 간간히 연락을 취할 수록,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졌다. 이에 2014 년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총회에 

http://www.basicincome.org/bien/index.html
http://basicincome.kr/
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y/act/irregular/jamesferguson
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y/act/irregular/annika
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y/act/irregular/20120316
http://newsbikr.wordpress.com/
http://newsbikr.wordpress.com/
http://biencanada.ca/congress/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5955993999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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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IEN)'의 총회는 2 년 마다 전 세계를 

돌며 개최된다. 보통 3 일 동안 행사가 열리고, 마지막 날 있을 총회에 앞서 이틀 동안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강의나 토론이 진행되므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자, 활동가들이 

모이는 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1 월이 되자 총회의 페이퍼 모집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경제의 재 

민주화>였다. 우리는 한국 청년들의 삶의 실태가 어떤지 분야별로 소개하고 

기본소득과의 연결점을 설명하며 전세계의 청년들과의 접점을 찾기로 했다. 지금까지 

역대 총회에서 발표된 것 중에는 청년을 주제로 한 것이 없기도 했고, 특히 한국 청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3 월 말이 되어서야 발표 개요가 승인되고, 4 월부터 매주 만나서 페이퍼 작성을 

시작했다. 5 월에는 영국에 살고 있는 필립과 기본소득프랑스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텔레마크, 스밀라와 주온, 통역을 도와주기로 한 기청넷 회원 기은이 주온의 집 

방구석에서 첫 화상 네트워킹 회의를 했다.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서로의 존재를 알고, 

메일만 주고 받다 직접 얼굴을 보니 반가웠다. 텔레마크는 스밀라와 주온이 남자인줄 

알았다고 한다. "너희가 온라인 상의 가상 인물이 아니어서 기쁘다" 같은 소소한 농담을 

나누었다. 각자의 소개와, 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지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회의 

결과 컨퍼런스 기간 중에 청년들을 초대하는 두 번의 자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페이퍼 

마감으로 정신이 없던 와중에 몬트리올에 가서 짧게라도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할 준비를 

했다.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몬트리올에서 보자며 흔쾌히 

수락하는 답장이 오자 우리가 가기는 가는구나 실감이 났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는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도 있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항공비였다. 감사하게도 한국네트워크로부터 숙소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300 만원 여의 항공비는 자비로 마련해야 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해주는 몇몇 

단체에 문의해 보았지만 항공비는 민감한 항목이므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기청넷 예산이나 후원만으로 항공비를 마련하기엔 무리가 있고, 비행기 표를 끊기 

직전까지 이러다 못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다행히 한국네트워크에서 일정 금액을 

빌려주시기로 하고, 나머지는 주온과 스밀라가 가까스로 마련했다. 장기적인 국제 

네트워킹을 생각했을 때 미리, 꾸준히 기금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몬트리올로 출국!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451.html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451.html
http://revenudebas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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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6 월 24 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몬트리올로 떠났다. 먼저 시애틀 공항에 잠깐 

내렸다가 바로 디트로이트행 비행기를 탔다. 힙합과 노동자의 도시 디트로이트~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다보니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무려 12 시간을 머물러야 했는데 참으로 

고통이었다. (그냥 오만원씩 내고 공항 호텔을 이용할 것을… 그때는 1 만 원도 귀중했던 

것이다) 공항에 있는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고, 몇 명의 직원 외엔 아무도 없는 텅 비고 

조용한 공항에서 발표 준비를 하며 긴 밤을 보냈다. 나중에 보니 구석에서 담요를 깔고 

누워서 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의자에 기대 새우잠을 잔 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드디어 몬트리올로 떠났다.  

 

 

몬트리올 공항에 내리는 순간 눈 앞에 펼쳐지는 불어 낱말들을 보고 약간 당황했다. 

맞다, 여긴 퀘벡이다. 약간 까다로웠던 입국 심사를 지나 다운타운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국적인 풍경들을 지나치며 가만히 버스에 앉아있다가 우리는 점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옆에 있는 모든 

차들을 추월하여 1 등으로 달리는 공항버스 덕분에 안전벨트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나중에 들어보니 도로 환경이 안 좋아서 더 불안하게 느꼈을 수 있다고 한다. 

몬트리올의 도로 포장이 그리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혹독한 겨울 때문이고, 또 

하나는 몬트리올도 한국처럼 건설 쪽 부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4075365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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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불어로 쓰인 지도를 보고 당황하는 스밀라 (우)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 중  

 

디트로이트에서 밤을 새고 헤롱헤롱한 상태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예약해주신 

호텔에 도착했으나 예약자의 신용카드가 없어 체크인을 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오실 

때까지 5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호텔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우리는 초라한 

행색을 하고 몬트리올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406621505794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42251298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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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몬트리올 시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다람쥐 (우) 줄로 엮인 채 길 건너는 훈련 중인 

몬트리올 아이들 

 
 

사전 워크샵 날, 스탠과 야마모리 도루 선생님을 만나다 

 
 

 오늘은 모든 비엔 행사에 앞서 North American Basic Income Guarantee 에서 준비한 

사전 워크샵이 열리는 날이었다. 장소도 미리 보고 발표 준비도 할 겸 맥길로 향했다. 

비엔 행사가 열리는 로스쿨 건물로 가니 행사 내내 안내를 맡은 니콜라스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참가자 등록을 하고 보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스밀라가 캐나다 네트워크로 

소속이…..  

 

로비 옆에서 발표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박이은실 선생님이 다가오셨다. “여러분들 도루 

선생님 만난 적 없죠? 소개해드릴게요~” 야마모리 도루 선생님은 도시샤대학에 계시는 

분인데 2010 년에 한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도 참석하셨었고, 우리와 이전에 몇 번 

메일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 분이셨다. 그러더니 “혹시 젊은 친구들을 찾고 있으면 여기 

유럽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라며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셨는데 그가 바로 

프랑스 기본소득 운동의 스타니슬라스 주르당(Stanislas Jourdan, 모두들 짧게 

스탠이라고 불렀다.)이었다. 스탠은 프랑스네트워크의 창립멤버이자 유럽 이니셔티브를 

조직한 활동가로, 이번 비엔에서 우리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도루 

선생님 덕분에 쉽게 만나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래?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데!” 라며 바로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439712603506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010182227465&code=920507&med=khan
http://basicincome2013.eu/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439712603506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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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야마모리 도루  (우) 스탠 

 

 

스탠과의 인터뷰가 끝나고, 도루 선생님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도루 선생님의 "잊혀진 

여성들: 기본소득을 위한 싱글맘의 투쟁” 라는 글을 인상깊게 읽은 적이 있던 터라, 

준비된 것 외의 질문이지만 어떻게 여성과 기본소득에 대해 연구하게 되셨는지 여쭈었다. 

"긴 얘기가 될텐데...(웃음)"라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추후 공개될 인터뷰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있을 발표 준비를 하고 나니 벌써 저녁. 시차 적응과 피곤함으로 흐물흐물해진 

몸을 이끌고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다. 내일의 발표와 유스 

모임도 부디 잘 마칠 수 있길.  

 
 

BIYN 의 2014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참가기 (2)  
 

 

아직은 시차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컨디션으로 맥길 로스쿨로 향했다. 뜨거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가고 있다. “혹시.. 

https://docs.google.com/file/d/1OJGiw36mjdSopfywa39PT6rVUiQJsKYkTeu7vkUJPl4fhLt2VmrboXdPbynH/edit
https://docs.google.com/file/d/1OJGiw36mjdSopfywa39PT6rVUiQJsKYkTeu7vkUJPl4fhLt2VmrboXdPbynH/edit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81995632737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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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빠레이스…?” 정답! BIEN 의 의장인 빤 빠레이스(Pillippe Van Parijs)가 긴 다리로 

성큼성큼 앞서가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하니  “아, 어제 벨기에가 한국을 이겼네! 

미안해요!” 라고 답했다. (그 전날 벨기에와 한국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다.) 앞서 메일로 

약속했던 인터뷰 얘기를 하며 컨퍼런스가 열리는 로스쿨 건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브라질의 수플리시 의원이(Eduardo Suplicy) 통성명도 하기 전에 기본소득 책자를 내민다. 

역시 ‘시민기본소득’ 법안을 통과시킨 ‘기본소득 전도사’ 답다. 

 

 

 
(좌) 수플리시, 빠레이스, 스밀라, 필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 수플리시 의원이 

내민 기본소득 책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15109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50085302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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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에서 필립과 텔레마크를 만나 서로가 오프라인의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텔레마크는 자신의 발표준비를 하러 떠나고, 필립과 우리는 개회식에 참석을 위해 3 일 

동안 행사가 열릴 Moot hall 로 향했다. 이번 총회를 준비한 캐나다 네트워크의 유르겐과 

BIEN 의 co-chair 인 칼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유르겐의 위트있는 

유머와 이에 호응하는 참가자들과 함께 몇 차례 웃고나니 본격 행사가 시작되는 아침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는 오프닝 강의에서는 UN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의 

사무차장 안토니오 프라도(Antonio Prado)의 발표가 있었다.  “평등을 위한 합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Compacts for Equality:Towards a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그 지역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지출비, 생산성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여주었다. 사회 지출비는 늘고 있지만 남미의 경우 낮은 생산성이 

문제이므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를 통해 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에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발표 후에는 "표와 차트들, 수치들은 충분히 이해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문제를 인식하긴 할텐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죠?", 

"당신네 단체는 어떤 액션을 하고 운동에 무슨 기여를 하죠?" 와 같은 건설적인 질답이 

오갔다. 무엇보다 Moot hall 의 객석 양쪽에 배치된 두 개의 스탠딩 마이크가 인상 

깊었다. 마이크 자체보다는 질문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걸어나와 마이크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풍경이 기억에 남는다. 이 모습은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볼 

수 있었다.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727598533090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72759853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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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본소득 운동의 만남  
 

 

그 후부터는 세션별로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일본 세션에서는 자민당 정권으로 

바뀌면서의 사회보장정책의 여러 변화들에 대해 발표했다. 연금제도도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아베 정권 들어 개정된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정책은 

조사 강화, 처벌 강화, 가족의 부양의무 강화가 더욱 강조됨으로써 자산 심사, 

노동의무가 없고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부터 더 멀어졌다고 한다. 

기본소득이 시행될 정치적 가능성도 더욱 낮아졌다. 일본 오사카 시장인 극우파 

하시모토 도루가 2011 년 출마 당시 내걸었던, 모든 복지제도를 부가세를 재원으로 한 

우파적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겠다는 공약 정도가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 공공성 강화,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기본소득제의 전국적인 담론화는 요원하다는 비관적 

전망만이 남았다. 패널들의 발표가 끝난 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기본소득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을 드렸다. 진행을 맡으신 야마모리 도루 교수님께서 답해주셨는데, 

동일본대지진 이후 피해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기본소득론자들이 개입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며 대상자 

선정시 자산 및 노동 심사 않는 등 기본소득의 성격을 반영하려 했다고 한다. 초기에는 

많은 호응을 얻었고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었는데 몇 주 후 갑자기 관련논의가 

사라지며 그 안이 폐기되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어떠한 압력이 작용했다고 

추측할 뿐이라 한다.  

 

 
일본의 부양의무제에 대해 설명 중인 카오리 카타다 

 

 

한국 패널들의 발표 시간은 점심시간 직후였다. 컨디션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샌드위치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잔디밭 옆에 앉아 발표 준비를 했다. 우리가 배정된 

<Basic Income in Asia: Reflections from Korea> 시간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선생님, 곽노완 선생님과 함께 했다. 강남훈 선생님은 “한국의 프레카리아트 노동자를 

위한 기본소득"을, 곽노완 선생님은 “노동의 재구조화와 기본소득: 프레카리아트를 

계급으로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은 필수적인가?” 를 발표하시고, 뒤이어 우리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한 삶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외국의 청년 활동가/연구자들도 

https://docs.google.com/file/d/0B3IWqmZdJSb6QV9MRzFjRDVoOG8/edit
https://docs.google.com/file/d/0B3IWqmZdJSb6QV9MRzFjRDVoOG8/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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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들으러 왔는데, 발표가 끝나고 AWCEP 멤버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사라가 

트위터 보안법이나 높은 청년 자살률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다. 오큐파이 운동에 

참여했고, 현재는 ‘부채’를 주제로 활동하는 UCLA 에서 온 저스틴도 한국 청년의 현황을 

알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발표가 끝나고 일본 호세이 대학의 조교수이자 기본소득 활동가인 카오리 카타다와 

인터뷰를 위해 만났다.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사회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다보니 나눌 이야기가 많았는데, 후쿠시마 이야기나 한국의 일베, 일본의 재특회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 있을 유스 개더링에도 초대했다. "일본과 한국이 

가까우니 서로 자주 초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기본소득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웃으며 대화를 마쳤다.  

 
 

 

인도의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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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마지막 일정인 전체 토론의 내용은 인도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파일럿 실험의 

결과 보고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의 

Renana Jhabvala 와 우리에게는 최근 번역된 <프레카리아트>의 저자로 유명한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가이스탠딩이 실험 전과 후, SEWA 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나미비아 등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수준이 크게 변화하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며, 교육이나 주거 환경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시민의 자격을 얻지 못했던 여성들이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기본소득의 특징 덕분에 ‘개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 농촌의 여성은 

자신이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나 기타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기껏해야 있는 것은 워터 카드(물을 지급받기 위해 사용되는 카드) 정도였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여성들은 은행에서 자신이 자신임을 증명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받은 후 계좌를 만들어 기본소득을 지급 받았다. 본격적인 발표 시작 전에 인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동영상("Basic Income Works!")을 함께 보았는데, 영상 

속 가이 스탠딩 교수의 옷이 행사장에서 입고 있던 옷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유니폼인 것 같았다.  
 
 

개발학 프로젝트로 작은 규모로라도 실질적인 실험을 해보는 것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것과 전국적인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음에도 정치적 주도권을 

쥐지 못했고, 반대세력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며 기본소득이 메이져 아젠다가 될 수 

없었다. 외부에서 재원을 끌어와 실험을 연장하는 것 외에 국가적인 제도화는 요원한 

상황이라 들었다. 가이 스탠딩 교수에게 이 내용 그대로 질문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입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실험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참고: 인도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기사 

(1) 인도에 기본소득을! (Livemint) (2)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르몽드)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85022725
http://youtu.be/UvErJvuWrWc
http://wp.me/s44KR5-5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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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플리시 의원의 ‘Blowing in the wind’ 

 

 
  

기본소득으로 변화된 인도 마을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 일정이 끝나고, 맥길 대학 안에 

있는 톰슨 하우스에서 리셉션이 열렸다. 간단한 음식을 먹으며 세계 각지에서 모인 

기본소득 연구자, 활동가 들과 인사를 나눴다. 수플리시 의원이 앞에 나와 축사를 하고 

존 바에즈 버전의 ‘Blowing in the wind’를 부르기 시작했다. 수플리시 의원은 기본소득 

관련 행사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꼭 이 노래를 부르시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미 이 

노래에 익숙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에 리셉션에 있던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칼은 재빨리 노트북에 가사를 띄워 보여주었다. (사진 참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톰슨 

하우스를 나오는 길에 내일 아침 세션에 발표하는 케이티를 만나 내일 있을 유스 

개더링에 초대했다. 왠지 저녁으로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날이었다.   

 
 

BIYN 의 2014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참가기  

(3) "Do you know Basic Income?”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온, 스밀라 

 
 

기본소득과 이주  

 

둘째 날 오전에 참여한 세션에서는 "기본소득과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세계시민의 개념으로 전세계적 기본소득의 도입과 미국의 이주 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의 경우 오히려 불법 이민은 줄어들었고 국경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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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든다며, 911 이후에 강화된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는 말과 함께 멕시코의 

빈곤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빈곤문제가 나오니 당연히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고, ‘드론’도 언급되었다. 그 밖에도 기본소득을 주는 곳으로 모두가 

이주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주의 주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가이 스탠딩과의 만남  

 

 
 

그 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공동대표이자, 영국 소아스대학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개발학과 교수인 가이 스탠딩 인터뷰를 

위해 빈 홀을 찾았다. 행사장 곳곳에서 마주칠 때마다 늘 격하게 반가워하시고, 우리의 

패널 발표에도 참석해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셨던 터라 이미 친근함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때에는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이신 손제민 기자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 

기자님은 기본소득에 대해 비교적 최근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운을 떼면서 가이 

스탠딩의 저작 <프레카리아트>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북유럽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물으셨다. 손제민 기자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의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경향신문, 2014.7.2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고성장 없이 지속 불가능한 스웨덴 

복지모델, 한국에 해답 아니다” 

(2) 경향신문 2014.7.2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 저임금 많은 한국, 기본소득 도입하면 

부의 재분배 효과 

 

 

극적인 톤과 제스쳐로, 마치 배우처럼 답변하는 가이 스탠딩과의 인터뷰는 인상적이었다. 

운동에 대해 끊임없이 낙관하는 것, 변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의 일부가 되려는 지치지 

않는 그의 태도와 확신에 우리는 한껏 고무되었다. 그가 계속 기본소득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건 자신이 끊임없이 그 안에 참여하고 있고, 존경하는 동료들과 함께 있으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꾸준히 성취를 얻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스밀라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22145115&code=9406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22145115&code=9406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07022145335&code=9406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07022145335&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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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에 몇몇 분께 연예가중계 스타일로 “사랑해요 기본소득~” 요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냈다. 우리는 인터뷰 후에 가이 스탠딩에게 그것을 시도해보았다.  

 

  
한국말을 익히고 있는 가이 스탠딩 교수 

 
 
 
 
 
 
 
 

수플리시 의원과 브라질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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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보고 있는 수플리시 상원의원 

 

가이스탠딩 인터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다음 세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조금 쉬다가 

점심을 먹으러 바깥으로 나갔다. 행사장에서 5 분 거리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 갔는데, 

합리적인 가격과 가까운 거리, 무료 와이파이로 인해 귀국 전까지 하루에 한 번은 갔던 

곳이다. 그곳에 가니 유명인사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명하다고 해봤자 

기본소득 운동 진영 내에서지만 말이다. 그 중에는 2004 년에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한 상원의원 에두아르도 수플리시도 있었는데 그는 오자마자 마침 시작한 브라질 

대 칠레의 경기에 열광하느라 주문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보였다. 브라질이 골을 넣자 

너무 크게 테이블을 치시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기도했다. 런치 

시간이 끝나갔지만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컨퍼런스 전에 

실수였는지 발제문을 전체 참가자에게 발송하셨는데 그 메일 내용 중에 자신은 토요일에 

브라질 경기를 꼭 보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 한겨레, 2009.4.13 [평등한 사회 꿈꾸는 ‘기본소득제’특별기고] 에듀아르도 마타라쪼 

수플리시 브라질 상원의원 

 
 

요안나와 핀란드의 기본소득 운동 

 

이후 주온은 bi news 편집팀 회의에 참관을 갔고, 스밀라는 요안나 페키오를 인터뷰 

했다. 요안나는 기본소득 핀란드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고, 이번 총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축에 속한다. 여기 저기서 요안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워낙 컨퍼런스 

일정 자체가 빡빡해서 쉬는 시간에 겨우 짬을 낼 수 있었다. 핀란드의 경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학생단체에서 기본소득 운동에 활발히 

참여한다고 했다. 학생수당, 실업수당이 이미 있긴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국가기관에 

계속해서 증명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기본소득이 가지는 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복지제도가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이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기본소득이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복지 

논의수준은 아직도 분배 대 성장의 프레임에 머물러 있어, 핀란드와 같은 복지국가의 

사례가 미래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한계가 오일쇼크, 2008 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지구적인 상황으로 인해 드러난 것 

인만큼 현재의 복지담론도 재구성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우리는 그 열쇠로 기본소득의 관점을 강력히 제안한다. 

 
 
 

유럽 기본소득 운동의 두 스타, 스탠과 에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9480.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9480.html
http://bi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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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례를 발표 중인 스탠과 에노 

 
 
 

오늘 전체 토론의 패널은 스위스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던 에노 슈미트(Enno Schmidt, 

스위스 기본소득 청원운동 Swiss Basic Income Initiative)와 유럽시민발의를 이끌었던 

스탠(Stanislas Jourdan 유럽시민발의 European Citizens Initiative)이었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 13 만 명의 서명을 받아 기본소득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안의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으나* 유럽시민발의의 경우는 140,000 명의 서명을 받는 데에 성공했으나 백만 

명의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는 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범유럽적 

홍보가 이루어졌고 불가리아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의 수확이 있었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2013.10.16,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62228135&code=97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62228135&code=9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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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적인 장치가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 

두 패널은 기본소득을 위한 시민발의의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소득의 민주주의이므로, 이를 이루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에게만 맡기거나 텍스트 위주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의견들을 직접 모으고 퍼뜨리고 조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스탠은 플랜 A 가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 알파벳에는 B 부터 

Z 까지가 남아있다며 발표를 마쳤다. 유럽시민발의는 2015-16 년에 다시 할 계획이라고 

한다.  

 

플로어에서는 스위스처럼 잘 사는 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나왔다. 아마 이것은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는 기사가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던 질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에노 슈미트는 이것은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의 문제, 존엄성(dignity)의 

문제이지 경제적 필요성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자기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또래인 스탠을 알고보니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2 년 정도 되었다고 했다. 다소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에 비하면 그간 보여준 활약은 대단했다. 

기본소득프랑스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유러피안 이니셔티브를 조직했으며 총회 후 

돌아가서는 기본소득 썸머스쿨을 열고, 기본소득주간에 맞춰 신문을 발간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행사 내내, ‘이론은 충분히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액션은 

어떻게?’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 두 활동가의 행보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도구, 새로운 말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스탠은 BIEN 이 지금까지 닦아둔 기반을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불꽃놀이와 함께한 유스 게더링의 밤 

 

유럽의 이야기를 끝으로 컨퍼런스 행사가 끝나고 유스 게더링 차례가 왔다.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스마트폰을 쓸 수 있기에 연락은 잘 안 되고, 장소는 바뀌고,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 모임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래도 텔레마크가 그 날 예정이었던 유러피안 이니셔티브 

모임을 우리와 연결시켜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결국 우리는 컨퍼런스에 참여한 젊은 

활동가, 연구자들이나 혹은 이 모임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근처에 있는 펍으로 

갔다. 활동가들 뿐 아니라 컨퍼런스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맥길 학생들까지 스무 명 

정도가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이 날의 모임은 서로를 알고, 보다 활발한 교류와 활동을 

할 청년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에 가까웠다.  

 

각자 사는 나라에서 이미 기본소득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관련한 책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폴란드에서 온 마치라는 친구는 갑자기 

스밀라에게 “너 혹시 곽노완 이라는 분을 아니?” 라고 물어 스밀라를 놀래켰다. 알고보니 

http://basicincomeweek.org/newhome/
http://www.pickandboost.com/fr/project/linconditionnel--journal-sur-le-revenu-de-base-155/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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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시스트인 이 친구는 마르크스의 논의와 기본소득을 연결지어 연구하는 논문들을 

찾다가 곽노완 선생님의 글을 읽게 되었고 관심이 있다고 했다. 선생님도 지금 여기 

와계시다고 알려주고 내일 꼭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해주었다. 모인 친구들 모두 느슨한 

형태의 청년 조직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관심있는 사람은 내일 회의 때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재즈페스티벌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를 

보러 반은 항구로 향했고, 반은 몽 루아얄 언덕으로 향했다.  

 
 

    
 
 
"Do you know Basic Income?” 

 

언덕으로 올라가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각자 사는 나라의 요즘 문제들, 특히 후쿠시마와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고,  저스틴, 스탠과 이야기를 하며 숙소로 걸어갔다. 저스틴은 

한국의 영화를 좋아해서인지 한국의 상황이나 설명들을 빨리 이해했고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다. 미국 청년들의 상황과 한국 청년들의 상황을 서로 이야기 할수록 비슷한 

점이 많이 드러났다.  

스탠에게 한국 청년들 사이 만연한 무기력과 냉소, 탈정치와 반정치적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하니 프랑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조직하니?"하고 물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꿔 나에게 "Do you know Basic Income?(너 

기본소득에 대해 아니?)"이라고 말했다. 같이 신나게 웃으면서 잊고 있던 단순한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몇년 전 처음 기본소득을 알게 되었을 때의 두근거림이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소개하다보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좋은데, 될까?'라거나 '말도 안 

된다', '허황된 얘기다'라는 반응을 더 많이 접한다. 그러한 반복되는 반응의 축적으로 

우리가 가진 선명한 비전을 전하기가 부담스러워 괜히 에둘러 얘기하거나, 방어기제로 

비관적 단서를 앞서 붙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은 가장 21 세기 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아젠다이다. 긍지를 

가져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곳곳에서 열정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또래의 동료들을 보더라도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본소득 운동을 한지 우리도 이제 2 년이 되어간다. 경영학을 전공한 스탠의 

말처럼 마케팅과 조직관리도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도 계속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전략과 도구들을 갖춰나가야겠다. 뻔한 말이지만, 우리부터가 동기부여를 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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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 동기는 기본소득에 있었다. 몬트리올의 선선한 

여름밤거리를 걸어가며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느꼈다. (활동가로서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는지도 이야기했는데 하필이면 그 중요한 내용이 알코올의 작용으로 인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BIYN 의 2014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참가기  

(4) Basic Income Generation, 한국에서 만나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온, 스밀라 

 
 

드디어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이자 총회가 있는 날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모임이 

만들어질 중요한 날이기도 했다. 오늘은 아침 세션 후 휴식시간에 빠레이스와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스밀라는 어떤 세션에 가도 빠레이스의 버섯머리와 폴라니의 

딸이자 개발경제학자인 레빗 여사와 조우하였는데 이것은 곧 스밀라의 섹션 선택이 

동시간 대에 가장 핫한 주제였음을 말해준다. 이에 비해 주온이 참석한 세션은 하나같이 

강의실이 휑할 정도로 사람이 적었다고 한다.  

 
 

 
 

 

최대한 다양한 주제를 고루 듣기 위해 두 사람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표를 짰었는데 

마지막에는 함께 <프레카리아트의 연대(Solidarity within Precarity)>라는 제목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사람들은 동시에 열리는 <복지국가 다시 생각하기> 세션에 몰려가서 

유럽의 사례로 토론을 하느라 이 곳은 한산했다. 맨 앞자리에 운동복을 입은 수플리쉬 

의원이 보였다.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8496850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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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카리아트의 연대(Solidarity within Precarity)> 패널들 

 

빠레이스와의 인터뷰는 간결하고 담백했다. "사랑해요 기본소득"에서 윙크를 날리는 

바람에 카메라를 든 손이 조금 흔들린 뻔 했지만 말이다. 와서 느낀 거지만 여기저기 

남녀노소 다들 어찌나 윙크를 그렇게 잘 하시는지 우리도 열심히 연습하기로 했다. 

 

 
 
 

클로징 렉쳐가 끝난 후 오후 총회에 앞서 컨퍼런스는 마무리 되었다. 빠레이스의 멘트 

중에 기본소득에 대한 사실적 질문(factual questions)과 당위적 질문(normative 

questions)을 구분하고 각각에 적절하게 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913784074626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945522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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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가던 샌드위치 가게에서 필립, 요안나, 토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플리쉬 의원이 펜과 종이 한 장을 들고 다가왔다. 브라질 대통령에게 기본소득법의 

실행을 촉구하는 편지였는데 마지막에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의 서명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서명을 하고 총회가 끝난 후에 수플리쉬 의원님을 꼭 인터뷰 해야지 

했는데 그분은 그 길로 비행기를 타러 가셨음을 뒤늦게 알고 후회를 했다.  

 
 
 

에노 슈미트와 서로 인터뷰하다 

 
 
 
 

 
인터뷰중인 스밀라 

 

점심 식사 후에 에노 슈미트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에노 슈미트의 발표세션이 담긴 

둘째날 후기 보러가기) 이제까지의 인터뷰는 거리의 소음을 고려해 실내에서 

이루어졌지만 행사 내내 로스쿨 앞의 풀밭에서 참가자들을 인터뷰 하던 에노 슈미트는 

본인 역시도 푸른 배경에서 하는 것을 선호할 것 같았다. 에노 슈미트는 원래 독일에서 

순수회화 작업을 하던 작가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기본소득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관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이미 지니고 

있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마침 스위스에 온 후에 동료인 

다니엘 하니를 만나게 되어 함께 스위스 이니셔티브를 결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기청넷에서는 그가 다니엘 하니와 함께 만든 기본소득 다큐멘터리 <기본소득: 문화적 

충동>을 번역하고 상영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초 시사회에서 나왔던 반응들을 전해 

주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막 시작된 총회에 들어가려는 찰나 그가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어떤지 물었다. OECD 에서 발표한 수치들만 보아도 암담해지는 주제를 콕 집어 

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y/act/international/result2014biencongress/day2
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y/act/international/result2014biencongress/day2
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y/act/film/screening_manual
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y/act/film/screening_manual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9622711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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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다니, 우리는 "아주, 아주 나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 운동사회마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자 갑자기 그는 "그렇다면 너희를 인터뷰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얼떨결에 아주 짧은 인터뷰를 마쳤다. 어쨌든 영광이었다.  

 

다음 총회는 한국에서 

 
 
 
 

 
총회 진행중인 비엔의 공동의장 칼 위더키스트 

 

총회에서는 새로 결성된 프랑스와 노르웨이, 포르투갈의 기본소득네트워크, 

유럽네트워크 등의 멤버십을 승인한 후 차기대회 개최지를 선정하는 것이 주요한 

안건이었다. 한국과 핀란드, 네덜란드에서 유치를 희망해 프로포절을 제출한 상태였다. 

개최지 선정에 경선이 있는 건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 상황은 아무래도 최근 유럽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에 네덜란드에서 오신 

활동가 한 분이 혼자 있던 주온에게 다가와 발표를 잘 들었다며 이따가 개최지 선정 때 

보자며 회심의 윙크를 보내고 가셨는데, 그 분이 네덜란드에서 총회를 개최해야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발표를 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세 번째에 

이르러서는 도통 기억이 안 나 말씀을 못하시고 말았다. 안타까우면서도 청중 가운데서 

큰 웃음을 자아내었다. 두 후보지에서 양보를 해주어 최종적으로 한국이 개최지로 

선정됨과 동시에 15 회 총회가 막을 내렸다. 모두 함께 한국에서 보자는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떠났다. 

 

Basic Income Generation 결성! 

 
  

총회는 끝났지만 유스 네트워크를 위한 회의는 이제 시작되었다. 월드컵 기간이라 모든 

펍마다 축구경기가 방영되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나갔다. 젊은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6017164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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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위주의 모임을 만들자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였고 그 이름은 스탠이 제안한 

"Basic Income Generation"이 되었다. Youth 라는 말의 모호함을 애써 정의하느니 애초에 

그럴 필요없이 다가올 미래세대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소득 세대'의 명쾌함에 

모두들 흔쾌히 동의했던 것이다. 말 그대로 기본소득을 받는 세대가 되고 싶은 마음도 

담았다. 함께 해보고 싶은 일로 기본소득 페스티발이나 워크샵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서로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웹을 기반으로 기존의 

베이직인컴뉴스의 SNS 계정을 운영하거나 뉴스레터 등을 발행하는 것을 우선적인 

프로젝트로 정했다. 우리의 모임을 소개하는 문구를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함께 키워드를 모은 후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지난 3 일을 되돌아보며 쉬고 있는데 복도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뭐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가까운 출구로 대피하라'는 말이 

들렸다! 여권만 챙겨 16 층에서 1 층까지 계단을 따라 내려오니 다행히 별일은 아니었다. 

끝까지 긴장감 넘치는 밤이었다.  

 

 
긴장감 넘치던 밤 

 
 

에필로그 

 

혹시 사고가 난다면 인터뷰 영상이 들어있는 아이패드라도 잘 챙겨서 대피하자고 

생각할만큼 모종의 책임감을 느꼈었는데, 다행히 아이패드도 우리도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 출발 전 여행가방 쌀 때의 목표였다. 얼마 전에 새로 만든 명함을 전부 다 써버릴 

각오로 가져갔으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우리 명함에는 스밀라의 제안으로 점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며 칭찬했다. 비어있는 명함지갑은 받은 

명함들로 채워졌다.  

 

같은 주제로 고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서 기여한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본다는 것은 큰 경험이었고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행사를 꼭 

https://picasaweb.google.com/106694944825424718307/2014BIEN#604849762695267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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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자 

야마모리 도루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해셨다. “일본에선 기본소득이 굉장히 마이너 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간혹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소득 운동에 대해 실컷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우리 역시도 

총회 기간 동안 이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다만 아무래도 BIEN 의 주요 구성원이 연구자여서 그런 것인지 전통이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행사에 연구발표나 토론 외에 활동적인 워크샵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다. 행정가, 연구자, 활동가 외에도 개발자나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한국에서 열릴 총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준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총회 참가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항공비 마련을 위해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선생님들, 통역과 번역을 도와준 기청넷 

회원 기은과 젤리, 그 밖에 조언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세계에 있는 기본소득의 친구들을 한국에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길고도 짧았던 

3 일 동안의 총회 후기를 마친다. 2016 년엔 한국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기본소득 세대 

Basic Income Generation 가 됩시다! (끝) 

 

관련 사이트 

 

1. 총회 공식 사이트 http://biencanada.ca/congress/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페이퍼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주요 세션의 동영상도 볼 수 있다.  

2. BI news http://binews.org  

3.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http://biyn.kr 

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http://basicincome.kr 

5.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http://basicincome.org 

 

총회 관련 보도  

 
 

1. [한겨레] “기본소득, 불안정노동시대 위기 극복할 최선의 대안”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 15 차 총회 참가기 / 박이은실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645661.html 

2. [한겨레 21] ‘기본소득운동’ 다음 행선지는 한국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 15 차 총회 

참관기 / 안효상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451.html 

3. 경향신문,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고성장 없이 지속 불가능한 스웨덴 복지모델, 

한국에 해답 아니다” / 손제민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22145115&code=94060
1 

4. 경향신문,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 저임금 많은 한국, 기본소득 도입하면 부의 재분배 

효과 / 손제민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07022145335&code=
940601 

http://biencanada.ca/congress/
http://binews.org/
http://biyn.kr/
http://basicincome.kr/
http://basicincome.org/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645661.html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451.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22145115&code=9406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22145115&code=9406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07022145335&code=9406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07022145335&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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